
듋 아치섬과 영도 듌 신선대와 신선대송림

듍 동담산 듎 무민사 듏 솔개고개 듑 현대아

파트(오늘날 사진 왼쪽부터 2차, 3차, 1차

순) 듒 외봉터 듓 돌산 듔 부경대 용당캠퍼

스 후문 떿 남구예비군훈련장(옛 항공대학)

뗁 홍곡산 뗂 동항초등학교 뗃 양지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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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봄, 전쟁 중에 미군 병사가 감만동 동담

산 기슭에서 파노라마로 찍은 평화로운 마을 모습

이다. 사진 상단의 오른쪽엔 아치섬과 영도가, 왼

쪽에는 신선대와 그 아래의 짙은 송림이 보인다.

중간의 오른쪽에 몇 그루의 큰 소나무가 있는 곳

이 무민사(턔퇇핢)가 있는 곳이며, 중앙에서 오른

쪽 끝까지 동담산 둘레에 옹기종기 이곳에 터전을

잡고 살았던 감만동의 본 마을이다.

중간의 왼편 넓은 운동장이 있는 곳은 남구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동항초등학교인데, 지금은 아래

의 보리밭 대부분이 학교로 편입되어 있다. 학교

위쪽은 현재 주택가로 되어 있는데 볕이 잘 들어

따뜻하다고 하여 양지마을이라고 한다.

무민사에서 왼쪽 언덕이 솔개고개(S 고개)로

그 언덕에는 현대1차부터 3차 아파트가 높이 솟아

있다. 맨 앞에 있는 현대2차아파트 아래로 내려가

면 옛 흰 모래사장이 있었던 모래구찌인데, 한때

백사장, 선착장, 맛있는 횟집으로 유명했던 뜬다마

내기집뜯도 사라졌다. 맨 마지막의 현대1차아파트

에서 조금 더 걸어가면 감만1동 산229번지에 일제

강점기 전까지 이곳 특유의 장례풍습인 초분장(

푷 )을 했던 뜬외봉터뜯가 지금은 작은 아파트 옆

에 소방도로로 되어 있다.

외봉터에서 더 위로 오르면 검게 보이는 곳 인

근에 용당동 아랫마을의 뒷산인 뜬돌산뜯이다. 이

돌을 캐내어 L자 모양의 뜬신선대 방파제뜯를 만들

었다. 돌산 근처에는 일본군이 주둔했던 창고 몇

동이 있었는데, 동항초등학교가 미 통신부대에 잠

시 징발당하였을 때 교사(윁햒)로 사용했던 곳이

다.

돌산에서 더 위로 돌아 오르면 공동묘지가 있었

던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의 후문에 닿는다. 이곳

에서 용당장고갯길을 만나게 된다. 그 인근엔 남

구의 원주민조차 관심을 잃은 뜬항공대학(옛 남구

예비군훈련장)뜯이 있었던 곳이다. 긴 능선으로 뻗

은 헐벗은 산은 말이 없으나, 감만동 사람들은 홍

곡산을 뜬영업이산뜯이라고 하기도 했고, 대연4동

사람들은 뜬평정산뜯, 용당동 사람들은 뜬우룡산뜯이

라고 불렀다.

동담산의 오른쪽 아랫마을 너머에 보이지 않는

산이 태성산인데, 그 산의 해안에 경상좌수영(쓃

홐 )인 감만포(1635∼1652년 존속)와 포이포

( )가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지금의 제2항만

단 쪽과 바다였던 버스 종점까지 매립되어 수군

사령부였던 좌수영은 흔적도 없다.

일제는 뜬오랑캐를 이기다뜯라는 감만(쌹쿸)이란

용어를 매우 싫어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서 남쪽의 오랑캐인 왜구를 물리쳤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암동에 주둔했던 아까사키부대( 줠푫

쮬)의 명칭을 따서 문현동 끝자락에서 우암동까지

의 지역을 아까사키( 줠)라고 하였다. 그리고 고

려말 왜구를 무찔렀던 최영 장군을 모신 무민사를

없앨 심산으로 그 일대 소나무를 베었고, 장군의

위패를 없애려 했던 일도 있었다.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일대는 학교와 현대아파

트를 제외하고 재개발되어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

이다. 고려 말에 감만이라는 이름을 얻은 이곳에

홍곡산( 엗혢)이란 이름대로 무지개가 피어오를

지 기대해야겠다.

글＝공기화 남구향토사 연구위원

사진＝부경근대사료연구소 제공

이무현 명예기자(사진작가)

재개발로 지워질 역사의 현장, 그래서 더 가슴 아린 추억들

<3> 감만동 70년의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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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무민사
사당과 소나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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